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곧 닥칠 더위에 대비해 창고에 

보관하고 있던 선풍기를 꺼낼 때

가 됐다. 사용 전에는 켜켜이 쌓인 

먼지를 닦아내야 한다. 선풍기 날

개에 달라붙어 있는 먼지를 털어

내기 위해서는 안전망을 제거해

야하는 번거러움도 감수해야 한

다. 그래도 더위로 고생하는 것보

다는 낫다. 선풍기가 작동하고 있

을 때에는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

유의해야 한다. 어린아이가 있는 

집이라면 특히 더 그렇다. 

하지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선풍기가 있다. 

바로 날개 없는 선풍기이다.

‘KISTI의 과학향기’에 따르면 이 선풍기는 동그란 고

리 모양의 윗부분과 작은 원기둥으로 이뤄진 아랫부분

을 가졌다. 정식 명칭은‘에어 멀티플라이어(Air Multi-

plier)’. 말 그대로 바람을 몇 배나 강하게 만든다는 뜻을 

가지고 있다. 바람을 강하게 만드는 원리는 비행기에서 

빌려왔다. 원기둥 받침대에는 비행기의 제트엔진 원리

가, 고리 모양의 원에서는 비행기 날개 모양이 발견된다.

 

비행기에 사용되는 제트엔진은 날개를 돌려 바깥 공

기를 안으로 빨아들인다. 이 공기가 연료와 섞여 타면 

고온의 기체가 나오는데, 이를 밖으로 배출하면서 비행

기가 앞으로 가게 된다. 날개 없는 선풍기의 받침대에도 

작은 모터와 날개가 들어 있다. 이들이 돌아가면서 바

깥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. 이 선풍기에 사용된 

모터는 1초에 약 20ℓ의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다.

 

받침대에서 빨아들인 공기는 위쪽의 동그란 고리로 

올라간다. 여기로 올라간 공기는 시속 88km 정도로 빠

르게 흐르다가 고리 안쪽에 있는 작은 틈으로 빠져나

오게 돼 있다. 이때 고리 모양 때문에 더 강한 공기 흐

날개 없는 선풍기는 어떻게 바람을 일으킬까?

름이 만들어지게 된다. 속이 빈 비

행기 날개처럼 생긴 고리의 단면이 

바람을 몇 배나 강하게 만드는 비

밀인 셈이다.

 

보통 비행기 날개는 윗면이 볼록

하고 아랫면이 평평하게 생겼다. 이 

때문에 날개 위아래에서 공기가 다

른 속도로 흐르게 된다. 윗면의 공

기가 아랫면의 공기보다 빠르게 흐

르므로 윗면의 기압이 아랫면보다 

작아진다. 그래서 비행기 날개가 위

로 떠오르는 힘인 양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.

 

날개 없는 선풍기의 고리를 잘라 단면을 보면 고리의 

바깥쪽은 평평하고 안쪽은 둥그렇다. 단면만 놓고 본다

면 비행기 날개를 뒤집어놓은 모양이다. 비행기 날개에

서처럼 공기는 둥근 면에서 더 빠르게 흐르므로 고리 

안쪽을 지나는 공기가 바깥쪽보다 빠르다. 고리 안쪽의 

틈에서 나온 공기가 빠르게 흘러가면 고리 안쪽의 기압

이 바깥쪽보다 낮아진다.

 

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. 고

리의 바깥쪽보다 안쪽의 기압이 낮아지면 주변 공기가 

고리 안쪽으로 이동하게 된다. 이때 고리를 통과하는 공

기의 양은 받침대에서 빨아들인 공기의 양보다 15배 정

도 많아지게 된다. 이런 원리로 바람이 만들어지기 때문

에 날개 없이도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.

 

날개 없는 선풍기가 만드는 바람은 일반 선풍기보다 

더 시원하다. 또 일정한 바람의 세기를 만들 수 있다. 날

개가 돌아가면서 불규칙한 바람을 만드는 선풍기보다 

우수한 점이다. 에어컨을 사용할 때처럼 환경오염 물질

을 배출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. 가격이 비싼 것이 흠

이긴 하지만.

▲ 날개 없는 선풍기의 원리를 나타낸 그림


